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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자비처리 유도하고, 할증보험료 늘어나는
차보험료 사고건수 할증제 반대!
· 단순사고(0.5점사고)라도 보험료 20%이상 대폭 할증되어 
· 보험처리 못하고, 자비 처리하여 소비자부담만 증가
· 단순건수 할증보다, 사고별 점수제가 더 선진 합리적
· 자동차보험사 자비유도 및 보험료인상으로 5천억원이상 이익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개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은 310만명(전체사고의 60.7%)에 달하는 소액 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더 받거나,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소비자부담 전가’ 하여, 손보업계가 5천억원이상 이익이 늘어나는 제도로 적극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

□ 자동차보험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업계가 가장 유력하게 지지하는 개선안 1-1안은 사고시 1건당 3등급이상 할증하는 방안으로 사고한 건 발생시 보험료가 20.55%인상하는 효과(1등급에 6.85% 상승)를 가져옴.

[ 현행 0.5점 할증사고자 4,200억 부담증가(65.9만원 * 310만명*20.55%) ] 

2-1안도 현행 건당 0.5점 할증하는 물적사고 할증기준이하사고 310만건에 대해 건당 1점으로 계산하여 0.5점을 상승시키고,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초과사고는 현행 1점에서 건당 2점으로 1점 올려 결국 점수제를 그대로 두고 물적사고에 대해 할증율을 올리겠다는 것에 불과함.

□ 이렇게 제도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할증(1회 사고당 20% 인상)이 무서워 사고가 나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 처리가 크게 늘어날 것임. 

손보사는 자비처리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이득(2조 1,713억원의 10%만 추정해도 2,171억이득)이고, 보험료가 할증( 2,940억원, 현행 0.5점 할증사고자 4,200억 부담증가분의 70% 추정)되어 도합 5,111억원 정도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자동차 사고의 60.7%에 해당하는 0.5점사고(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사고) 운전자 310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시켜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절대 변경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밝혔음.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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